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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,100명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을 때입니다.

      ※ “울타리”는 조합원들의 생존권과 근로조건을 지켜주고 울타리가 되어 주겠다는 노동조합 소식지 명칭

본 조합에서는 직책자 설문 조사 결과서와 WM부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

현안을 작성하여 민경부 부문대표를 만나 전달했습니다.     

[민경부 WM부문대표 방문]
1. 직책자 설문조사 결과 전달 

 ① 지난 2분기 직책자 설문조사 WM부문 결과 전달

   - 설문 평가 하위 본부장 3명, 지점장 12명 개인별 분석자료 전달.

   - 매 분기 평가 후 전달 예정이고 점차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함.

   - 연차/보건휴가 사용 제한, 강압적인 업무지시, 욕설 등을 하는 관리자가 존재함.

   - 평가 하위 관리자에게 실질적인 페널티를 줘야함.

  부문대표 답변)

   직원들에게 욕설 및 강압으로 지점을 운영하는 것은 리더쉽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는 

   동의한다. 그런 관리자의 행동은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점점 멀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.

   노동조합에서 잘 파악해서 전달해 주면 감사하겠다. 

   회사가 판단하는 나쁜 관리자의 기준도 있다. 

   한쪽만 보고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고 여러 기준을 보면서 함께 판단하도록 하자. 



 

② 수시로 바뀌는 KPI와 해외자산 프로모션  

 - KPI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자산 프로모션에 너무 집중되면서 직원들의 피로감이 상당 수준  

   극에 달해있는 상태.

 - 해외자산 프로모션이 전체적인 숲을 보게 하지 못하고 실적압박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.   

 - 회사의 정책 방향성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만 보는 것이 문제임.

 - 페이퍼웍이 너무 많아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짐.

 - 경영진의 생각이 아래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내용이 왜곡 · 오차가 발생하는 문제 지적.

 부문대표 답변) 

  1년 동안 사업부를 이끌어 가다 보면 KPI의 미세조정이 늘 필요하다.

  국내 경제가 성장률이 더디고 위태롭다. 이대로 가면 1~2년 안에 위기가 올 것이다.

  그래서 해외자산으로의 포트폴리오를 강조하는 것이다. 

  경영진의 생각이 직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는 일정부분 있을 수 있지만 줄이  

  는 노력을 하겠다.

  실적과 숫자만 얘기하는 일부 관리자들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. 

  해외 자산 투자를 강요하기 보다는 왜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직원들에게 설명하고 

  이해시키는데 중점을 두겠다. 그러한 부분들을 각 지역 본부장들에게 전달하겠다.

  영업활동에 있어 과정관리에 필요한 페이퍼웍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많다고는 생각지 않는다.  

  직원들이 과정관리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해줬으면 좋겠고, 다만 관리자들의 징벌성 페이퍼웍은  

  지양하도록 하겠다. 

③ 영업직원 업무추진비 분배

 - 네트워크비가 없어지고 나서 영업직원들의 영업지원비가 필요한 상황임

 - 지점 내에서 업무추진비를 직원들에게 개인적으로 분배해서 쓰게 하자

 부문대표 답변)

  좋은 의견인 것 같다. 일부 점포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.

  단, 일각에서는 지점장의 권한이 너무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.

  사업부에서 검토해 보겠다. 

향후 노동조합에서는 설문결과를 각 부문대표 및 경영지원본부에 전달 할 예정이며

이를 통해서 기업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

3분기 설문조사는 10월 초에 진행 할 예정입니다. 많은 조합원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.


